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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민중사상과 도교이미지, 

그리고 도교서 언해*

62)

63)이 봉 호 **

◾국문요약

조선후기에 민중사상은 도교적 요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정
감록을 중심으로 한 민중사상은 ‘해도기병설’과 ‘남조선신앙’, ‘미륵하

생’ 등으로 구체화되고, 이는 정역에 의해 개벽이라는 형태로 발전한

다. 이들 민중사상에는 풍수와 도참의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도교의 방술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철종 때부터 도교서들이 번역되기 시작하고, 고종에 

의해서 국가의 국역사업으로 많은 도교서들이 번역, 간행된다. 이들 

도교서의 성격은 선서류(善書類)이거나 보권류(寶卷類)이다. 문제는 이

들 선서와 보권류의 도교서들이 청대 민란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사업으로 진행된 도교서들의 번역은 민란이나 변

혁을 바라는 민중들에게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것인데, 왜 고종은 도

교서 번역 사업을 국가적으로 시행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 후기의 민중사상을 정리하고, 그 내용

  * 이 논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과제(AKSR2018-JK01 조선후기 도교 언해서 DB
구축 연구)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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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도교와 밀접한 관계임을 해명하였다. 또한 한국의 역사에서 도교는 

국가적 위기에서 진호(鎭護)의 성격으로 등장해왔던 사실들을 정리하고, 

임진왜란 당시에 도교가 호출되는 상황을 정리했다. 아울러 홍길동전
과 홍길동전과 거의 동일한 서사를 갖는 야담(野談)의 내용들 속에 도

교적 요소들이 있음을 해명하였다.

고종이 국권을 잃을 상황에서 도교 선서와 보권을 국역하고 보급한 

것은 도교의 국가 진호적 성격을 인식하고, 도교를 통해 국권을 지키

고자 한 의도임을 해명했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도교적 풍

습과 관례는 고종의 도교 선서와 보권의 보급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주제어: 민중사상, 정감록, 해도기병설, 남조선신앙, 미륵하생, 선서, 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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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역사학계의 시대 구분에 따르면, 조선 후기는 18세기부터 시작해 

조선 왕조의 몰락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민중사상’이라고 명

명되는 다양한 사상과 실천이 나타난다. 이 시기 민중사상에는 정감

록과 같은 비기류에 의한 ‘해도기병설’과 ‘남조선신앙’이 실천되거나, 

미륵신앙과 같은 기복신앙을 통한 ‘미륵하생’을 기원하는 실천들이 축

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 민중사상은 모두 변혁을 바라는 민중들의 염

원이 투영된 모습으로 신앙되거나 실천되었다. 특히 정감록류의 비

결들은 왕조교체를 바라는 역성혁명사상의 논리가 구체적으로 투영되

어 있었다. 

정감록은 그 핵심 내용이 풍수와 도참에 기반하여 국가의 흥망성

쇠를 예언한 책이기에 도교적 요소를 갖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풍

수와 도참은 방술 혹은 술수로 분류되어 도교의 주요한 사상이 되었

다. 중국의 역사에서 주나라 후반에 공자에 의해 유가의 합리주의가 

성립하고, 한대에 이르러 국가 통치 이념으로 유가가 채택되자, 방술

로서 풍수와 도참은 도교의 사상으로 수용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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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풍수라는 것은 양택(陽宅)과 음택(陰宅)을 정하고, 발복

(發福)을 위한 공간을 찾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풍수는 이러한 

의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풍수는 새로운 공간과 세계, 미래의 공간

을 창조하는 사유와 밀접하다. 조선의 한양 천도와 같이 왕조의 도읍

지 천도에는 반드시 풍수사상을 적용한다. 이는 한 왕조가 새롭게 시

작하거나, 기존의 왕조가 천도를 하거나 간에 풍수를 적용해 도읍지를 

선정하는 것은 새로운 공간과 시간의 창조이자, 미래의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는 사유와 밀접하다. 따라서 풍수를 국운에 적용하면, 국가의 

흥망성쇠를 예언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도참 역시 미래에 대한 예언

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하도’와 ‘낙서’처럼 미래의 징험을 예측하는 

그림이나 문서2)를 말한다. 이러한 도참의 그림과 문서를 통해 국가의 

운명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정감록이 풍수와 도참에 기반한 책이기에, 이들 풍수와 도참이 

절망으로부터 구원의 메시지를, 역성혁명을 통해 미래국토의 희망적 

표상으로 만들어 낸 민중들의 신앙으로 수용될 수 있었다.3) 민중사상

으로서 정감록은 이러한 풍수와 도참사상이 주요한 내용이고, 이는 

도교 사상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철종 때부터 도교서들이 번역되기 시작하고, 고종 때에는 국

가의 국역사업으로 도교서들이 반역, 간행된다.4) 민중들 사이에 도교적 

요소가 가득한 정감록류의 비기 읽기5)와 그 비기들을 통한 왕조의 

1) 사카데 요시노부(阪出祥伸) 책임편집, ｢도교에서 방술의 의미｣, 도교백과, 이봉호 
외 옮김 (서울: 파라북스, 2018), p.144 참조.

2) 도교에서는 ‘하도’와 ‘낙서’처럼 미래를 징험하는 글자나 그림을 ‘천서(天書)’ 혹은 
‘운전(雲篆)’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쫑자오펑 주편, 도교사전 이봉호 외 옮
김 (서울: 파라북스, 2018), pp.863-864 참조.

3) 최남선, 조선상식문답 (서울: 삼성문화재단, 1972), p.161 참조.

4) 구한말, 철종 고종 연간에 도교 선서 국역 간행에 관한 사항은 이봉호, <권선서의 
음률(陰律)과 그 종교성-도교의 계율을 윤리학으로 볼 수 있는가?>, 도교문화연구 
46 (2017).

5) 조선후기에 정감록은 논어보다 더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한다. 국사편찬위원회, 한
국사 36: 조선 후기 민중사화의 성장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7), p.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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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와 새로운 조선[남조선]을 세우리라는 신앙이 만연한데, 도교서들

이 국가사업으로 번역된다는 사실 사이에는 모종의 모순이 존재하는 것

으로 보인다. 그 모순이란 왕조의 몰락과 교체를 바라는 민중사상은 그 

핵심 사상으로 도교적 이미지와 사유를 축으로 하는데, 국가의 존망을 

앞에 둔 고종은 도교서들을 국가사업으로 번역, 간행한다는 점에서 그

러하다. 고종에 의해 국역사업으로 번역된 도교서들이 선서(善書)류6)와 

보권(寶卷)류7)임에서 이 모순은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중국의 경우 이

들 선서와 보권들의 사상을 중심으로 민란과 변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났

기 때문이다. 선서와 보권에 모역(謀逆)의 설이 없더라도, 말겁을 예언

하거나 돌림병과 기근, 화적떼의 재앙을 예언한 것이 적지 않기에, 이

들 책들은 민중들의 모역을 조장하고 있었다.8)

그렇다면 민중사상을 도교적 사유에 기초한 역성혁명의 사상이라고 

할 때, 선서와 보권을 국역 보급한다는 것은 불난데 기름을 붓는 꼴이 

아닐까?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Ⅱ. 남조선 신앙과 도교 이미지

앞에서 언급한 모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민중사상을 다룰 필

요가 있다. 민중사상의 연원을 추적하면, 크게 두 가지로 그 연원을 잡

을 수 있다. 하나는 홍길동전에 그려진 이상사회인 율도국의 이미지와 

6) 선서 혹은 권선서는 송대에 편찬된 태상감응편(太上感應篇)으로부터 시작해, 명청
시대에는 도교의 교리와 도덕이 결합해 광범위하게 출간된다. 권선서들의 영향으로 
민간에서는 도교와 윤리가 결합해 민중들의 삶의 지침이 된다. 관제각세진경(關帝
覺世眞經), 문창제군음즐문(文昌帝君陰騭文), 여조공과격(呂祖功過格), 문제효
경(文帝孝經) 등은 모두 당시에 성행한 권선서이다. 이와 관련해, 모종감, 중국도
교사, 이봉호 외 옮김 (서울: 예문서원, 2015) 참조.

7) 보권은 민간에서 도교의 신들과 인물들의 행적을 주로 서술한 책이다. 대표적으로  태산보권(泰山寶卷), 남관보권(藍關寶卷) 등이 있다.

8) 福井康順, ｢民衆道敎｣, 道敎 2: 道敎の展開 (東京: 平河出版社, 1983), p.1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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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ㆍ정조시기부터 심화된 삼정문란과 그로 인한 민란과 변란들이다.

영ㆍ정조시기 무수한 민란과 변란이 발생하는데도 조선이라는 국가

가 이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어 결국 민중사상을 형성하였고, 이 

민중사상이 동학농민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다른 하나는 탐관오리의 

토색질로 민생이 파탄 나는 상황이 극에 달한 것이다. 또한 반상의 신

분제도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분의식에 사로잡힌 양

반들이 백성들에게 과도한 토색질을 함으로써 일어난 양반과 일반 백

성들 간의 반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리를 원하는 민중들의 바람9)은 각종의 유언비

어로 일어나 동에서 말하면 서에서 화답하는 상황들이 있어났다.10) 

민중들은 삼정문란과 탐관오리, 양반의 토색질을 견디지 못해 유망민

이 되어 명화적이 되거나 섬으로 들어가 해적단이 되는 경우가 허다

했으며,11) 이들의 사유에는 조선을 멸망하고 새로운 조선을 세우려는 

강력한 염원이 싹튼다.

새로운 조선을 세우려는 염원은 민중사상을 형성하고, 그 민중사상

에서 몇 가지는 민중 신앙으로 구체화된다. 이들 민중 신앙에서 대표

적인 것들은 세 가지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정감록의 사상이 발전한 

‘남조선 신앙’이다. 남조선은 미래의 조선으로 민중의 바람이 투영된 

9) 유신환(兪莘煥)은 봉서집(鳳棲集)이라는 저서에서 당시에 민중들의 고통과 난리를 
바라는 형편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지금 군역을 지는 양인은 모두 지극히 
가난하고 지극히 곤궁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한 해에 1천전을 내게 해도 감당
이 어려운데 하물며 2, 3천전을 내게 하면 어찌되며, 또 족징 인징을 하면 어찌 되겠
는가. 그들은 분개하고 초조하고 울부짖으며 고통스러워하기를 마치 모래 위에 물고
기와 같고 재속에 던져진 지렁이와 같아서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초막과 움
막에 살고 있는 지극히 가난하고 지극히 곤궁한 이들은 세를 징수하는 관리를 흘겨보
고 노려보며 난리를 꾀하는 자가 열 집에 다섯 집은 된다. 그러니 난리가 일어나면 
어찌 그들이 동분서주하며 호응하지 않겠는가.” 봉서집(鳳棲集) 권5 ｢시무(時務)｣.

10) 당시의 난리를 바라는 유언비어가 횡횡한 상황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구
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근래에 부역과 세금이 무겁고 관리가 탐학하여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없어서 모두 난리가 나기를 바라고 있다. 유언비어들이 동쪽에서 부르
짖으면 서쪽에서 화답한다. 이들을 법률에 따라 죽인다면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목민심서(牧民心書) 4권 ｢변응(變應)｣.

11) 이와 관련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6: 조선 후기 민중사화의 성장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7), pp.157-1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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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다. 둘째는 ‘미륵신앙’이다. 미륵불은 민중들의 사상에서는 메시

아의 신격을 갖게 되고, 미륵불에 의해 구현되는 용화세계는 이상사회

로 민중을 이끌었다. 셋째는 일부 김항(一夫 金恒, 1826~1898)이 제

시한 정역의 사상과 정역으로 구성되는 ‘후천개벽신앙’이다. 일부

의 역학은 선천역에 의해 구성된 사회적 체제와 가치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개벽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이러한 후천개벽 사상이 민중들이 

염원하던 이상사회와 완전히 일치한다.

정감록은 민중들의 염원이 구체화된 비결서로 영조 15년에 처음

으로 왕조실록에 실린다.12) 정감록의 내용은 정씨 진인에 의한 역

성혁명이 필연적이며, 이는 정진인이라는 메시아의 출현에 의해서 이

루어진다는 것이다. 정감록의 역성혁명의 필연성은 진인이 해도(海

島)에서 군대를 이끌고 와 현재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다는 ‘해도기병설’의 논리로 구체화된다.13) 진인이 바다의 섬에서 

군대를 이끌고 와 조선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운 이상사회는 바로 

‘남조선신앙(南朝鮮信仰)’의 형태로 이어진다. 여기서 조선이라는 왕조

는 역도(曆度)의 운수가 다한 왕조를 의미하고, 진인에 의해 새롭게 

세워진 왕조가 ‘남조선’이다. 이 남조선은 민중의 메시아인 정진인에 

의해 민중의 힘으로 세울 이상 국가이자 민중의 바람으로 이룩된 나

12) 정감록이 실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1739년(영조 15)이다. 정감록에 대한 연구
들에 따르면, 영조 이전에 현존하는 정감록의 형태에 근접한 비기들이 존재했고, 
이것이 정감록으로 영조시대에 등장한 것으로 본다.

13) 해도기병설의 원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중국의 영향이다. 
다른 하나는 홍길동전이다. 전자의 경우에 조선 숙종 시기에 대만을 장악하고 있
던 정경(鄭經)이다. 정경은 청나라에 대항해 싸우다가 패하여 대만으로 들어가 웅거
하였는데, 조선 숙종때 노계신(盧繼信)의 고변 때, 이 정경이 정씨진인으로 등장한
다. 추안급국안(推案及鞠案) 9, 임술(壬戌), 노계신추안(盧繼信推案).
 물론 정진인과 해도와의 연관성은 동북아 전체의 흐름에서 볼 수도 있지만, 필자
의 판단으로는 홍길동전의 율도국과 관계성이 더 밀접해 보인다. 홍길동전과 동
일한 패턴의 이야기들이 영정조 시기에 만연했고, 이 이야기들은 야담집에 무수히 
실려 있다. 또한 이 야담집의 명화적들은 자신들을 홍길동의 후예라고 주장하며, 새 
세상을 열 것이라는 주장도 펼친다. 영정조시기에 실제로 존재했던 명화적과 해적
단, 녹림적 등의 활동이 홍길동전의 패턴과 유사하고, 마지막 장면에서 홍길동은 
도교적 진인임이 드러난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보면, 율도국과 홍길동전의 확장이 
해도기병설의 원류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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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것이다. 정감록이 그토록 민중들에게 신앙화 되고, 정진인에 

의해 새조선이 세워진다는 신앙이 지속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주역의 논리에 기초한 후천개벽사상도 변란의 주요 이론이

다.14) 후천개벽사상은 김일부의 정역에서 그 논리를 찾을 수 있다. 

정역에서 황극(皇極)정신이 후천개벽의 주요 입안처이다. 정역에
서 황극은 “‘오직 임금만이 극을 세우고 복을 펴던’ 선천의 황극과 달

리, 사람이면 누구나 선천의 태극을 넘어서 황극으로 진출하게 되는 

것으로, 황극은 군왕만이 거처할 수 있는 특수한 자리가 아니며, 자신

의 완성을 이룬 자, 즉 도덕군자라면 누구나 황극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고 본다. 이는 임금이 아니라 완성된 인간이면 누구나 황극에 처할 수 

있다”는 역성혁명의 사상이 된다. 선천의 역생도성(逆生倒成)의 논리

가 후천의 도생역성(倒生逆成)으로 바뀌어15) 천하의 질서가 모두 바

뀌고 동시에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히며, 선천의 역에는 유불선 삼교로 

구분되지만, 후천의 역에서는 역의 이치가 유(儒)도 되고 불(佛)도 되

며, 선(仙)도 되는 것으로 본다. 후천역의 전개는 모든 사회적 구조와 

질서가 완전히 역전되고, 사회적 가치 역시 역전되는 개벽의 시대가 

열린다는 사상이다.16)

개벽은 단순히 왕조가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다. 개벽은 시간과 공

간의 질서가 새롭게 창조된다는 의미이다. 시간과 공간이 새롭게 창조

되듯이 새로운 가치관에 따른 사회구조도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벽은 선천시대의 계급적 질서와 신분질서가 와해되고 전혀 새로운 

문화가 정립되는 다시 말해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것이다. 

조선 후기 민중사상을 세 축을 모두 받아들인 동학농민전쟁은 개

14) 후천개벽사상에 대한 역사학계의 평가는 최수운의 동학이 가장 먼저 후천 개벽사
상을 체계적으로 정리 수용하였고, 이후 이것을 확대 발전시킨 것이 강증산의 증산
사상이라고 본다. 이후 다양한 민중사상의 이론적 근거로 후천개벽 사상이 작동되었
다고 본다. 우윤, ｢19세기 민중운동과 민중사상-후천개벽, 정감록, 미륵신앙을 중
심으로｣, 역사비평 봄호 (1988), p.221 참조.

15) 이정호의 설명에 따르면, 문왕팔괘도와 정역팔괘도의 구조를 의미한다.

16) 이정호, 정역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6), pp.112-1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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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을 이루고자 시도한 전쟁이었다. 동학농민전쟁 시기에 보이는 다양

한 참언과 비기의 내용은 민중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었다. 동

학 혁명을 현장답사와 다양한 취재를 통해 소설로 형상화한 송기숙의 

녹두장군, 전봉준에는 동학이 추구하는 세계가 잘 묘사되어 있다. 

동학은 이 세상에 수없이 흘러 다니는 참언을 모두 한 손에 

뭉쳐서 거머 줘버렸다. 정감록, 미륵사상, 그리고 남조선사상, 

남해진인설, 그런 것을 모두 그 비결하나로 다 싸서 지금 동학

도들이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바로 그것은 백성을 움직이는 요

술방망이다.17)

동학교도들에게 개벽은 인류의 최고 이상향이 건설되며 천하는 하

나의 세계가 되어 한 가족이 될 것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개벽에 대한 

동학교도의 말을 옮겨와 보자.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시상을 선천세계라고 하고 다음에 올 

시상을 후천세계라고 하는디유.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고 그로코 뒤바뀌는 개벽을 한다

는 소리가 아니구유, 이 시상이 바뀌는디 크게 한번 바뀐다는 

소리라는 구먼유.

후천세계는 어떤 시상이냐먼유, 그런 시상이 되면 양반상놈이 

없고 종도 없고 주인도 없고, 사람이면 다 같이 똑같은 사람으

로 한울님같이 서로 받들고 부자도 없고 가난뱅이도 없이 똑 

같이 잘사는 그런 시상이라는 구만유.18)

조선 후기에 민중사상은 도교적 요소가 적지 않고, 민중운동의 주

체들은 신선술이나 장생술에 가탁해서 민심을 모았다고 한다. 민중운

동의 주체들은 선인이나 신인들이 혼란한 세상을 구제하고 새로운 세

상을 연다는 점을 전파하면서, 축지술이나 둔갑술 등을 이용하였으며, 

이들은 초인적인 능력을 갖춘 도인이나 진인으로 이해되었고 한다.19)

17) 송기숙, 녹두장군3 (서울: 시대의창, 2008), p.72.

18) 같은 책,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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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홍길동전과 야담에 보이는 도교적 요소

필자는 조선 후기의 민중사상의 한 축은 최초의 한글 소설인 허균

(1569~1618)의 홍길동전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판단한다. 홍길

동전은 당시 민중들의 열망과 부합해 홍길동을 영웅시하였는데, 이는 

홍길동전이 서얼의 철패와 신분제에 대한 문제제기만이 아닐 것이

다. 홍길동이 보여주는 다양한 도교의 도술들, 그리고 이상사회인 율

도국 등이 민중들에게 미친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20) 민중들이 그

리는 이상사회인 율도국의 이미지가 민중들의 가슴속에 자리 잡게 하

였기 때문일 것이다. 

17세기의 홍길동전이 18, 19세기에도 여전히 많은 영향을 미쳤

다. 왜냐하면 조선 후기의 수많은 명화적들이 스스로 홍길동의 후예라

고 자처21)하거나, 저자거리에서 홍길동의 명예를 걸고 싸움22)을 하

였다는 기록들이 이를 증명한다. 물론 조선 후기에 삼정문란을 피해 

산으로 들어가거나 섬으로 들어가 명화적이 되거나 변산적이 된 사람

들의 경우에서 “해도기병설”이나 남조선사상이 발현하는 것도 홍길

동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주지하다시피 홍길동은 도사였다. 홍길동전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가 도사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온다. 대략 그 내용을 대략 정리하

면, 오색찬란한 구름이 뭉게뭉게 서리고 명아줏대 지팡이에 관을 쓰고 

학처럼 흰옷을 입은 신선이 나타난다. 그가 길동에게 “인간 세상 재미

가 어떠하더뇨? 이제 함께 가자”고 하고 뿅 사라지는 것이다. 당시 사

1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6 : 조선 후기 민중사화의 성장, p.90 참조.

20) 홍길동전이 저술되었을 시기에 이미 삼국연의, 서유기, 수호전과 같은 중
국소설이 조선에 들어와 있었고, 이들 소설에서 녹아있는 도교적 요소가 홍길동전
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1) 청구야담 권7, “綠林客誘致沈上舍, 此柵自洪主師吉同, 于今百有餘年.”

22) 이우성ㆍ임형택 역, 이조한문단편집 하, (서울: 일조각, 1982),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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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은 홍길동 내외가 신선이 되었다고 생각한다.23)

이렇게 보면 홍길동은 인간 세상에 태어나 명화적의 두목 노릇을 

하다가, 민중들이 그린 이상사회인 율도국을 세워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고는 다시 신선의 세계로 간 도사이다. 

홍길동이 도사인 것은 분신술을 자유자재로 하고, 둔갑술을 부리며, 

축지법을 쓰며, 심지어는 구름을 타고 바람을 일으키는 등 전조가 있

었다.

그런데 홍길동이 도사이든 신선이든 간에,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자

는 뜻에서 활빈당을 만들어 부자들과 탐욕스러운 관리의 재물을 빼앗

는 짓을 한 것을 보면 분명 도적떼 두목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도적의 

두목으로서 홍길동의 이미지가 조선후기와 말기에 산적들의 도적질을 

정당화한 논리로 쓰였다고 본다. 홍길동전에는 남의 재물을 빼앗는 

일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 어떻게 남의 재물을 빼앗으면서 죄책감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이런 의문은 초기 도교의 생각을 살펴보면 풀린다. 초기 도교 중에 

태평도라는 종교집단이 있다. 이들은 태평경이라는 책을 남기고 있

는데, 이 책에서는 재물을 천지의 것이고 천지가 이 재물로 사람을 기

르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 있는데, 이는 천지가 그 사람의 집을 사용해 재물을 모아 둘 곳으

로 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 재물은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천지의 것이라고 본다. 그 사람이 왕이라고 해도 그 재물은 그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

재물은 곧 천지와 중화가 소유하는 것으로써, 공동으로 사람

을 기르는 것이다. 이 집은 단지 우연히 모아 둘 곳을 마련한 

곳으로, 비유하자면 마치 창고 안의 쥐는 항상 혼자서 충분히 

먹지만 이 큰 창고의 곡식은 본래 그 쥐 혼자만의 소유가 아닌 

것과 같다. 나라 창고의 돈과 재물은 본래 오로지 한 사람만을 

23) 허균, 홍길동전 (파주: 보리출판사, 2007), p.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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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들 모두가 당연히 그곳에서 취

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무지해서 마침내 예로부터 홀로 

그 재물을 당연히 자기가 소유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이 바

로 만 호의 가정이 (재물을) 옮겨 맡겨둔 곳으로 모두 마땅히 

여기에서 입고 먹는 것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24)

재물이 천하의 것이고, 국가의 창고에 있는 돈과 재물도 백성들 가

정에서 옮겨 맡겨 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자들이 가져가는 것이 당

연하다고 생각한다.

또 태평경에는 어떤 사람이 우연히 좋고 부유한 땅을 만나 천지

의 재물을 얻었다고 하자. 그런데 그것을 으슥한 방에 쌓아 두고 곤궁

한 사람들이 와서 구하려고 해도 욕하면서 문전 박대하며 주지 않으

면, 하늘과 원한을 맺게 되며 땅과 증오가 생기게 되며 사람과는 더 

큰 원수가 된다고 본다.

만약 홍길동이 재물을 천지가 모든 사람을 고루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자들의 재물은 천지가 그에게 맡겨 놓은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가 도적떼의 두목으로 부자들과 탐욕스러운 관리의 재물을 

훔치는 일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홍길동은 정말 이러한 생각을 한 것일까? 아마 홍길동은 이

러한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홍길동전 이후에 수많은 

홍길동의 후예들이 등장하는데, 이들 홍길동의 후예들도 명화적이거나 

녹림당으로 도적질을 하면서 재물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

이다. 청구야담 권5에는 녹림당 두목이 부잣집 주인에게 아래와 같

이 말하고 있다.

재물이란 천하 사람들 모두의 것이오. 재물을 쌓아 두는 사람

이 있으면 쓰는 사람이 있고,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는 

24) 태평경, ｢六罪十治訣第一百三｣, “此財物迺天地中和所有, 以共養人也. 此家但遇得
其聚處, 比若倉中之鼠, 常獨足食, 此大倉之粟, 本非獨鼠有也. 少內之錢財, 本非獨以給
一人也. 其有不足者, 悉當從其取也. 愚人無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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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생기는 법이라. 주인 같은 사람은 쌓아 두는 사람이요 

지키는 사람이라면, 나 같은 사람은 쓰는 사람이요 가져가는 사

람이라 할 터이지요. 줄어들면 자라고 차면 기우는 변화는 당연

한 이치라, 주인장 역시 이런 이치 속에 한낱 기생하는 셈이지

요, 어찌 자라나기만 하고 줄어들지 않으며 차기만 하고 기울어

지지 않겠소.25)

녹림당 두목의 말은 마치 태평경의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듯하

다. 홍길동과 홍길동 후예인 도적떼들은 재물이 국가의 것이든 부잣집

의 것이든 천하사람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홍길동은 함경도 감영의 재물을 

빼앗고 해인사의 재물도 빼앗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동학에서 말하는 후천개벽의 시대에서 그리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세계와 맥을 같이 한다. 동학에서는 밥에서 동등함이 

후천개벽의 시대라고 말한다.

동학시상이 되면 가난맹이나 부자는 으째서 없어지냐 하면 

그 이치는 이렇구만유. 사람은 속에다 한울님을 뫼시고 기신게 

우리 사람이 바로 한울님이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밥을 묵는 것

도 한울님을 봉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유, 그런디 

그런 귀한 밥을 어떤 사람을 배가 터지게 묵고 어떤 사람은 굶

고 그러면 쓰것이유, 사람이 굶는 것은 한울님이 굶는 것이나 

마찬가진디 한울님이 굶으면 안 되는 것지유. 그래서 한울님을 

봉양하는 재산은 똑 같아야 쓴다는 것이지라. 동학 시상이 되면 

그래서 상놈이나 양반이나 종이나 주인이 다 없어져 불고 가난

뱅이나 부자도 없어 불고 다 똑같이 공평하게 산데요. 이것이 

후천개벽이라는 구만유.26) 

홍길동전에서 또 읽어 낼 수 있는 것은 도적들의 근거지인 산채

이다. 홍길동전에는 오곡백과가 무르녹은 넓디넓은 벌판에 수백 채

25) 이우성ㆍ임형택 역, 이조한문단편집 하, ｢월출도｣ (서울: 일조각, 1982), p.6.

26) 송기숙, 녹두장군3 (서울: 시대의창, 2008),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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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이 빼곡한 곳으로 그리고 있다. 또한 마을 한 복판에서 낭랑한 

풍악이 울리고 사람들은 풍악에 맞추어 즐기며 떠들썩하다. 그리고 그 

산채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팔도강산에

서 모여 와 사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 

마치 딴 세상을 그려놓은 듯하다. 이 산채는 국가의 지배력이 미치

지 못하는 독립된 공간에 자율적으로 형성된 이상적 공동체로 보인다. 

두령을 뽑는 방식도 매우 민주적으로 보인다. 바윗돌을 들어서 두령을 

뽑는 방식이다. 홍길동전에 묘사된 산채는 종교적인 색채가 보이지 

않지만 세상과 단절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평안한 삶을 사는 모

습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산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는 ｢녹림객유치심상사｣(청구야

담 권7)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깊은 산속에 철옹성

같은 성을 짓고 인가가 줄을 잇대고 늘어섰고, 시전(市廛)들이 연이어 

늘어선 곳으로, 지도에도 없는 곳이자 조정의 관할 밖에 위치한 곳으

로 동서남북을 유랑하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마음 놓고 살기 위해 

구름처럼 모여들어 일군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홍길동전과 홍길동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이들을 그린 짧

은 글들에서 하나같이 보이는 공동체는 세상의 그것과 다르다. 세상의 

공동체는 성리학적 질서에 따라 신분이 철저하게 구분되며 온갖 부세

와 노역에 시달리지만 이들 공동체에는 그러한 일이 없다.

명화적과 녹림당에 관한 역사학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 공동체

는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깝다. 1600년대만 하더라도 국가의 수탈이 미

치지 않거나 덜한 지역으로 유망한 유민들이 산속으로 숨어들거나 섬으

로 들어가기도 하고, 국경지역으로 대거 이동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조정에서는 산간지대로 몰려들어 화전을 일구거나 공동체를 꾸린 유민

들을 ‘입작(入作)’이라고 불렀으며, 섬으로 옮겨간 유민들을 ‘입도(入島)’

라고 불렀다. 심지어는 함경도 국경지역에 몰려든 유민의 수가 너무 많

아 해당 지역에 읍을 설치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기도 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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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가 되면, 농지에서 유리된 농민, 신분해방을 위해 도망한 노

비, 광산노동자들, 부세를 피하기 위해 승려가 되었던 자들까지 명화

적이 되었다. 이들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산악지대나 도서지방에 

근거지를 두고서 한번 움직일 때 기본적으로 3, 4백명씩 떼를 지어 

관부를 습격하거나 양반과 토호들을 공격하였다고 한다. 이들이 주로 

근거지로 삼은 곳은 강원도 산악지대, 평안도 폐사군(廢四郡) 지역28), 

함경도 안변, 전라도 변산 주변 등이고, 이들 중에는 섬지방의 도적들

과 같이 연계되어 있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에 견주어 보면, 홍길동전의 산채와 야담들

의 산채는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홍길동

전에서 사람대접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표현과 야담에서 동서남북

으로 유랑하던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명화적을 구성하던 유망한 농민, 

노비, 광산노동자, 승려 등으로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홍길동전에서 읽어 낼 것은 율도국에 관한 것이다. 홍

길동은 이상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섬으로 가 포악한 왕이 다스리는 율

도국을 정복하고 태평성대를 이룬다는 것이다. 왜 홍길동은 바다의 섬

으로 가서 이상사회를 세웠을까? 홍길동전의 영향으로 유민들이 섬으

로 대거 도망했을까? 18세기 이후에 유행하는 해도기병설의 영향일까?

우선 해도기병설은 정감록의 내용이다. 정감록에는 진인이 해

도에서 군사를 이끌고 나와 현재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 

즉 이상국가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정감록은 저술 연대가 정확하

지 않지만 조선초기부터 반조선왕조를 상징하는 내용과 구조로 형성

되기 시작했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뜻을 잃고 나라를 원망하

는 무리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다. 그렇다

면 홍길동전은 이 정감록의 영향을 받은 것일까? 정감록의 영

2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6 :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p.159 참조.

28) 폐사군(廢四郡) 지역은 중국과 국경에서 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한 장소로, 무창(茂
昌), 여연(閭延), 우예(虞芮), 자성(慈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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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았다면, 율도국에서 군사를 훈련하여 조선을 공격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내용이 없으므로, 정감록의 해도기병설

과는 일단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왜 섬을 선택했

을까? 허균이 홍길동전을 쓸 당시에도 명화적은 존재했고, 유민들이 

섬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허균이 변산반도에서 반란을 꿈꾼 것과 연관

시켜 보면, 홍길동이 율도국에서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당시의 유

민들이 섬으로 이주하는 것, 변산에서의 귀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Ⅳ. 왕조의 위기와 도교 소환

삼국유사에는 고구려 사람들이 오두미도를 신봉한다는 것을 들은 

당나라 고조(高祖)가 고구려에 도사와 천존상(天尊象)을 보내고 노자
를 강의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제3권 ｢보장봉로(寶藏奉老)｣조 624

년). 이로부터 도교는 한반도에 공식적으로 전래되어 삼국시대와 발해, 

조선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그 역사를 이어왔다. 물론 관방 종교로서 

도교는 조선 중종(中宗, 재위 1507~1544년) 때 소격서(昭格署)를 폐

지할 때까지 우리 역사에서 국가진호(國家鎭護)의 역할을 하는 종교로

서 유지되었다.

도교가 국가진호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도교신

봉과 당시의 정세를 고려하면 당연해 보인다. 고구려의 오두미도 신봉

은 7세기의 고구려가 국가의 존망을 걸고 외교를 전개하던 정세와 무

관하지 않고,29)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도교의 전쟁 신(戰

29) 고려에서 도교의 신봉도 국가적 위기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종(毅宗, 
재위 1147~1170년)이나 공민왕(恭愍王)의 도교신봉은 쿠데타라는 상황에서 도교를 
신봉하였고, 공민왕의 경우는 쿠데타와 원나라라는 외적의 내우외란의 상황에서 더
욱 도교를 신봉한 사례를 볼 수 있다. 



구한말 민중사상과 도교이미지, 그리고 도교서 언해 / 이봉호 217

神)인 관운장30)과 뇌신(雷神)을 소환한 것도 그러하다. 구한말 고종에 

의해 국가사업으로 도교서들이 번역 간행, 유포된 것도 국가의 존망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일어났다.

관성제군의 등장은 명나라 원군에 의해 전래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아 언급을 생략하지만, 뇌신의 경우와 구한말의 도교서 국

역사업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뇌신은 임진왜란 당시 정승을 지낸 약

포(藥圃) 정탁(鄭琢, 1526~1605)에 의해 호출된 것이었다. 정탁은 전

란 당시 좌찬성으로 선조를 호종하여 의주에 이르렀고, 분조(分朝)후

에는 광해군을 호종한 인물이다. 다시 말해 임란당시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박종천(2016)의 연구31)에 따르

면, 정탁의 약포선조유묵(藥圃先祖遺墨)(보물 제494-8호)은 임진왜

란시기에 저술된 책으로, 그 내용은 첫째, 전쟁의 피해를 피하는 주술

과 의학적 처방 둘째, 전쟁 수행을 위한 부적과 작법 셋째, 신장(神將)

과 신병(神兵)을 제련하는 법술로 구성된다고 한다. 

박종천의 분석에서 뇌신과 관련된 내용들로는 신장과 신병을 부리

는 부적들과 전쟁과 관련된 뇌부의 신장들을 소환하는 부적, 그리고 

이들 부적들의 구성과 효능에 대한 내용과 뇌신을 인간의 몸에 붙여

서 신병으로 제련하는 도교의식 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는 하늘을 다

스리면 전쟁을 담당하는 외부의 모든 신장들을 소환하는 뇌법과 그것

을 시행하는 의식들, 부적 등을 통해 전쟁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들이 결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부적들을 등에 붙이

고 전쟁에 나섰던 동학농민전쟁 당시의 상황도 이에 영향을 받은 것

이다.32)

30) 중국에서는 왕조의 위기 상황에서 관우는 호국신으로 늘상 호출되어 왔고, 충의의 
상징으로서 관우는 북송 말기에 처음으로 공으로 봉해지기 시작해 명대에는 대제
(大帝) 혹은 제군(帝君)으로 추봉되었고, 청나라에서도 시호가 여러 황제로부터 지속
적으로 더해지다가 덕종이 “선덕(宣德)”이라는 시호까지 더해, 관우에 대한 봉호의 
글자 수는 26자에 달하게 된다. 

31) 박종천, ｢임진왜란시 도교 술법(術法)의 수용 양상-정탁의 약포선조유묵을 중심
으로｣, 종교와문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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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천은 정탁의 글이 임진왜란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명나라 장

수들이나 인사들이 지니고 있었을 병가류, 술수류, 도교류 자료들과 

내용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정탁이 이들로부터 이러한 도교의 병법, 주

문과 부록, 기문둔갑 등의 자료를 선별하여 기록하였을 것으로 본다. 

정탁의 약포선조유묵(藥圃先祖遺墨)과 관련하여 덧붙일 내용이 있

다. 정탁이 도교의 도술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명청 교체기에 다

수의 도사들이 조선으로 망명한 사실과도 관련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임진왜란은 조선과 왜 사이의 전쟁만이 아니라, 명까지 참여한 국

제적인 전쟁이다. 그 결과 명나라는 멸망하고 만주족의 청나라가 중국

을 지배한다. 전쟁은 그 자체로 참혹한 일이다. 하지만 전쟁을 통해 

인적인 교류와 문화적 교류가 일어난다는 점도 사실이다. 이 인적 교

류와 문화적 교류에는 상당수의 도사들이 조선으로 정치적 망명을 했

다는 사실이 포함된다.

다수의 명나라 도사들이 조선으로 망명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들로

는 이재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의 증보해동이적보(增補海東異

蹟補)33)과 조여적(趙汝籍, 생몰미상)의 청학집(靑鶴集)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증보해동이적보에서는 ‘명나라 친왕인 도사가 조선으

로 망명하여 어떤 사람을 만난 기록’34)과 ‘조선으로 도망 나온 자가 

많았다’라는 기록과 ‘민응성(閔應聖)이라는 사람이 명나라 도류(道流)

들의 병법(兵學)의 법을 배워 다른 사람에게 전하였다’는 기록35)이 

32) 이와 관련해서 송기숙, 이야기 동학농민전쟁 (파주: 창작과비평사, 2014)을 참조
하라.

33) 증보해동이적보는 홍만종(洪萬宗, 1643~1725)이 엮은 해동이적(海東異蹟)을 
황윤석(黃胤錫)이 증보한 필기(筆記)로, 해동이적에 기록된 33인 외에 66인의 기
사를 증보한 것이다. 

34) 증보해동이적보, ‘智異山長者’조, “有人入智異山 日暮失途 且畏虎豹 緣高樹而上 
月漸明 視之樹有果 可食 忽覩傍近有一小庵 燈火榮狀 意其有僧急呌 活人一長者 披髮
應聲招之 乃下樹趨拜長者 儀觀甚偉 謂曰 吾固知汝之來也 山沈夜逈月色又佳 汝能誦
楚辭否 其人頗記誦如命 長者曰汝第聽我誦之音 節洪亮悽楚一字一涕 誦罷太息久之 其
人曰 敢問何自 長者 又鳴咽曰 我乃大明親王也 國破家凶 以汝國猶能不忘皇明 故船海
逃匿于此 其人曰 然則何以糊口 長者曰 吾自有不飢藥方 因出少許 餉之 味甘且爽 不
似人間物 其人此山旣繁靈境 久住可乎 長者曰 亦偶然爾 安可久住夜久同寢 天明 長者
不知去處 寢處只一大石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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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학집에서는 양운객(楊雲客)의 

제자인 중국인 조현지(曹玄志)가 그의 셋째 아들과 함께 조선으로 귀

화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증보해동이적보 ‘성거사(成居士)’조 기사를 가져와 보자.

중국인들이 비분에 차, 조선인을 만나면 반드시 이전시대의 

문장과 서화, 율역, 산수, 음양성명에서 태을, 기문, 육임 및 일

체의 도검비법에 이르기까지 음으로 서로 전수하였다. 또 그 사

람들이 한반도로 도망한 자 역시 많았는데, 구결을 전하면서 

‘도가와 병가는 애초에 모두 노자에서 나왔는데 청을 위해 사용

되기를 원치 않는다.36) 

이 인용문에서 도사가 전한 율역과 음양성명, 태을, 기문, 육임, 도

검비법, 구결 등은 도교의 주요 술수들이다. 이처럼 임진왜란과 명나

라의 멸망은 도사들의 조선으로 망명하게 한 계기가 되었고, 도사들에 

의해 도교의 법술이 조선에 전파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구한말에 고종에 의해 주도된 도교서의 국가 국역 사업 역시 국가

진호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일제에 의해 나라를 잃게 된 상

황에서 민간도교서들을 대량으로 번역하고 간행함으로써 백성들의 마

음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고종의 도교서 국역사

업은 그 선택된 도교서의 성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하나는 관성제군

의 영험기를 중심으로 한 책들이고, 다른 하나는 민중도교의 책들이

다. 과화존신(過化存神)37), 남궁계적(南宮桂籍)38), 삼성훈경(三

35) 증보해동이적보 ‘閔應聖’조, “閔應聖 湖西人 居永山中 傳明人道流兵學之法.”

36) 상동, ‘成居士’조, “華人悲憤 遇朝鮮人 必以前古文章書畵律曆算數陰陽星命 以至太乙
奇門六壬 一切韜鈐秘法 陰相傳受 又其人東奔者亦多 以口訣單傳 而道家兵家 初又同
出老子 其意不欲爲淸人所用.”

37) 과화존신(過化存神)은 고종 17년(1880년)에 간행된 책으로, 명청시기 국가의 위
기에 관제가 나타나 환난을 구제한 내용들이다.

38) 남궁계적(南宮桂籍)은 청나라 황정원(생몰 미상)의 저술이다. ｢음즐문｣, ｢권효문｣, ｢영험기｣를 묶어 하나의 책으로 만든 것이다. 고종13년(1876년)에 번역 출간되었다. 
국역자가 누구인지 편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구한말의 문장가 이건창(李建昌, 
1852~1898)의 서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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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訓經)39), 각세신편팔람(覺世新編八鑑)40), 관성제군오륜경(關聖

帝君五倫經)41), 관성제군명성경(關聖帝君明聖經)42)등 고종 연간에 

출간된 이들 언해서들에는 모두 관성제군과 관련된 편명이 있거나 관

성제군과 관련된 독립된 책들이다. 다른 하나는 유교의 윤리와 도교의 

신앙이 결합되어 인과응보의 관념으로 인간의 화와 복이 결정된다는 

식의 도교권선서이다. 태상감응편도설언해(太上感應篇圖說諺解)43), 

공과신격언해(功過新格諺解)44) 등의 책들은 도교의 권선서의 전형

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다.

그렇다면 고종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상황에서 이들 책들을 

간행과 보급을 통해 국가의 안녕을 바랐을 것이다. 도교는 원래 국조

의 안녕을 바라는 성격을 가진 종교였다. 도교는 제초나 부록이라는 

의례를 통해 국가의 안녕과 유지를 기원하는 역할을 해 왔다. 다른 하

나는 도교의 대부분의 권선서들은 관성제군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이는 

관성제군이라는 충의와 절의의 무장에 기대의 국가의 안위를 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고종은 1883년에 관우를 모신 북

묘를 건립한다. 그 이유를 “황실을 보호하고 관왕의 충의를 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고종은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자신이 건

39) 삼성훈경은 고종의 명에 의해 출간된 1책의 목판본이다. 고종 17년(1880년)에 
명에 의해 과화존신과 함께 간행되었다.

40) 각세신편팔람은 기존의 도교 경전인 태상감응편, 문창음즐문, 관제보훈에서 
선주를 모아 최성환이 철종 7년(1856년)에 편집한 책이다. 중국 도교에서 이들 세 
서적은 각세의 3경이라고 불렀고, 각세삼경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에 전래되었다.

41) 관성제군오륜경은 이 책은 1880년, 1884년, 1892년 3차례 간행되었고, 앞의 두 
차례 발간된 책은 발행자가 모두 미상이다. 무본당본, 장서각본 등이 있으며, 1892
년에 발간된 책은 고종의 명에 의해 심의석이 전주에서 간행하였다.

42) 관성제군명성경은 청대 간행된 책으로 어떤 판본이 조선에 들어 왔는지 알 수 
없다. 조선에서 국역된 판본은 1883년(고종 20년) 무본당에서 간행된 판본과 1886
(고종 23년) 낙선당에서 간행한 판본, 1892년 전주남묘에서 간행된 판본이 있다.

43) 태상감응편도설언해는 최성환(崔瑆煥, 1813~1891)에 의해 철종 3년에 출간되었
으나, 고종의 명에 의해 다시 출간되었다.

44) 공과신격언해는 을사오적 중의 한 사람인 농상대신 권중현(1854~1934)에 의해 
출간된 책이다. 1905년에 공과격이 1906년에는 공과신격언해가 발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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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한 북묘에 피신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을 지켜줄 관우의 힘을 믿었

기 때문이다. 고종은 황제의 자격으로 1902년에 관우를 관제로 높이

고 ‘현령소덕의열무안관제(顯靈昭德義烈武安關帝)’라는 시호를 내리기

도 한다. 이러한 사실로 고종의 도교서 국역사업은 국가의 안위를 위

한 의도가 분명함을 알 수 있다.

Ⅴ. 맺음말

구한말의 급변하는 정세가 도교적 실천들을 꺾어 놓았지만, 고종에 

의해 국가사업으로 추진된 선서의 번역과 보급은 구한말 이후에도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민간에서 

행하였던 ‘용왕멕이’,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고 소지를 하는 의

례45), 섣달 그믐날(경신일)에는 잠을 자지 않는 풍습, 부뚜막제사 등으

로 남아있다. 용왕멕이는 도교의 수관신46)에 대한 제사이고, 정한수를 

떠 놓고 기도한 것은 도교의 성수신앙47)이며, 부뚜막 제사는 조왕

신48)에 대한 제사이고, 섣달 그믐날의 수경신49)은 도교의 의례이다.

45) 정한수를 떠 놓고 소지하면서 비는 의식은 도교에서 부적을 그리고 북두칠성을 향
해 예배하며 소지하는 의식의 변용으로 볼 수 있다. 

46) 수관(水官)은 삼관대제(三官大帝) 중의 하나이다. 천관(天官), 지관(地官), 수관을 
아울러 삼관대제라고 부르는데, 오두미도에 의해 인간의 화와 복을 주재하는 큰 신
으로 받들어졌다.

47) 도교에서는 별들에 대해 다양한 상징과 신격을 부여했는데, 대표적으로 북극성을 
태일신(太一神)으로 삼고 모든 별의 최고 신격을 부여한다. 또한 북두칠성을 북두진
군(北斗眞君)으로 신격화하여 죽음을 주관하는 것으로 보고, 남극노인성을 생명의 
탄생과 행복과 장수를 관장하는 신으로 여긴다.

48) 옥황대제(玉皇大帝)의 명을 받아 지상에 파견된 존재로, 각 가정의 부뚜막에 있으
면서 그 집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기록하여 연말에 하늘에 올라가 보고하는 신이
다. 부뚜막신의 제사는 음력 12월 23일이나 24일에 지내며, 부뚜막신 그림 앞에 공
물을 바치고 향을 피우면서 집안의 평안을 기원한다.

49) 간지(干支)의 조합에 따르면 1년에 6회 정도 경신(庚申) 날이 돌아오는데, 이 날에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삼시(三尸)가 그 사람이 자는 사이에 몰래 몸을 빠져나가 하늘



222 대순사상논총 제36집 / 연구논문

이제 이 글 서두에서 제기한 ‘모순’을 해명해 보자. 고종이 번역 보

급한 선서와 보권류는 청대 민란의 원인이 된 것들이었다.50) 이와 관

련해 청대 인물인 황육편(黃育楩)의 파사상변(破邪詳辨)은 선서와 

보권을 중심으로 변란이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이 책에

서 “삿된 경전 사십 여종[邪經四十餘種]”에는 어느 것에서도 모역(謀

逆)을 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敎)를 배우면 반드시 

모역(謀逆)에 이르는 것은 어째서일까. 모역(謀逆)의 근원은 민중을 모

으는 것[聚衆]에 의해서이다.”라고 하고, “민중을 모으는 것[聚衆]의 

근원은 삿된 경전[邪經]에 의한다. 그래서 삿된 경전[邪經]에는 모역

(謀逆)의 것은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아도 모역(謀逆)은 저절로 시

작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51) 그럼에도 고종은 이들을 

번역 보급하였다. 이는 고종이 이들 도교서의 성격을 정확하게 인지하

지 못한 것이기도 하고, 고종 자신이 도교를 신봉한 이유이기도 하다.

에 올라 인간의 생사를 관장하는 하늘의 신에게 그 사람이 저지른 죄를 보고하여 
일찍 죽게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경신일에는 몸을 정갈히 하고 잠을 자지 않아 삼
시가 몸에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을 수경신(守庚申)이라고 한다.

50) 黃育楩의 破邪詳辨은 청대에 보권을 중심으로 변란이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51) http://www.baidu.com/에 이 책은 pdf로 된 것을 올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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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lk Ideas, Daoist Images, and Daoist Texts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Lee Bong-ho
Professor, College of Liberal Arts, Kyonggi University

In the late Joseon Dynasty, ideas in folk religions were closely 
related to Daoist themes. There were, for instance, folk ideas centered 
on Prophecies of Jeong Gam (鄭鑑錄 jeonggamrok) that developed into 
‘raising island-armies (海島起兵說 hado gibyeongseol),’ the future 
utopian movement known as the ‘South Joseon Faith (南朝鮮信仰 
namjoseon sinang),’ and faith around ‘Maitreya’s Descensionist-Birth 
(彌勒下生 mireuk hasaeng).’ People aimed to transform their country 
based on these ideas. Associated folklore tended to come from 
fengshui (風水) and books on prophecies and divination (圖讖 
docham), and both of these drew heavily upon Daoist concepts.

On the other hand, Daoist texts began being translated as 
national projects under King Cheoljong (哲宗), and many more 
were translated and published later under King Gojong (高宗). The 
nature of these Daoist texts mostly consisted of either morality 
books (善書 seonseo) or precious scrolls (寶卷 bogeon). The 
problem was that these ordinances and the Daoist texts of regents 
were among the main causes of civil war during the Qing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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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regard, the translation of the Daoist texts conducted as 
a national project provided a theoretical basis for the people 
wishing to foment civil war or transformation. This raises the 
question of why King Gojong implemented a Daoist translation 
project in his nation.

In an effort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article summarizes the 
popular ideas of the late Joseon Dynasty and explains how they 
were closely related to Daoism. In addition, this article 
summarizes the facts about how Daoism has emerged from a 
national crisis but developed a function of protecting the state (鎭
護) in Korean history. Further described is the situation under 
which Daoism was summone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壬辰倭亂).

Analysis is provided to show that King Gojong’s intention was 
to translate Daoism due to Daoism’s role in protecting the state.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rrent Daoist rites and 
customs in Korea and King Gojong’s dissemination of Daoist oaths 
and vouchers is confirmed.

Key Words: folk ideas, Jeonggamrok, Hado Gibyeongseol, the South 
Joseon Faith, Maitreya, Seonseo (善書), Bogeon (寶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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